
육이 낳은 닭뼈 등이 특징’인 시기이다. 이전의 전시에서도 파스

칼은 ‘인류세’를 다룬 바 있는데, 파스칼은 이와 같은 자신의 작

업에 사회철학자 브뤼노 라뚜르의 영향이 있음을 고백한다. 자

연과 문화, 자연과학과 인문학, 인간과 자연 등 모든 이분법적 사

유에 반대하는 라뚜르의 철학은 오히려 그러한 대립 사이에 놓

인, 즉 경계에 놓인 것들을 사유하길 권고한다. 그런 점에서 그의 

철학은 인간과 자연 사이에 존재하는 인간 아닌 것, 애니미즘, 샤

머니즘의 존재가능성 또한 인정하고 있다.

“Fab Lab”, 막걸리와 화환       

파스칼은 자연스럽게 한국의 샤머니즘에도 관심을 드러냈다. 

특히 그녀가 체류한 이곳 대전은 과학의 도시로 상징되지만 아

이러니하게도 무당과 점술사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곳이기도 

하다. 한국은 기술지상주의 국가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장

례식장마다 망자(亡者)를 위해 커다란 화환을 장식하고, 무당을 

찾아가 소원을 빌거나 망자를 위로하기 위한 굿을 하기도 한다. 

테크놀로지문명과 샤머니즘이 공존하지만 우리는 자신을 현대

인으로만 간주할 뿐이다. 파스칼은 한국에서 마이너리티인 무

당들과 비구니 공동체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 급기야 서울의 샤

머니즘 박물관에서 영감을 얻어 무당의 옷, 사용도구, 나아가 그

들이 소통하는 귀신 이미지들을 그려본다. 파스칼이 만드는 이

미지들은 브리콜라주의 방식에서 생산되는데, 주로 비디오, 3D 

스캐너, 3D 인쇄, 레이저 절단 등 디지털 도구들을 가지고 만든

다. 그러한 것을 사용해 그녀는 무당의 이미지와 귀신과 화환 등

을 제작했다. 파스칼은 또 다른 전시실 한 곳에 사람 키 높이만한 

큰 장례식 화환들을 설치했다. 작가는 마치 귀신이라도 부르는 

듯 스산한 사운드의 배경음과 함께 놓인 이 화환을 주목하게 함

으로써 이 시대 우리 자신의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것이 무엇인

지 바라보게 한다.  

이처럼 우리 삶의 환경 가운데 늘 있었던 것이지만 파스칼은 기

술과 과학의 도움으로 그러한 정신적인 것들을 물질화한다. 그

녀가 체험한 한국문화에서 자연, 샤먼, 기술은 서로 뒤섞인 하이

브리드의 문화에서 공속한다. 산으로 퇴출된 비구니들이나 무

당들은 과학이라는 현대문명의 뒤에 가려져 있다. 그러나 예술

가는 버려진 장례식장의 꽃들을 주워 그것을 스캔하고 3D 프린

터기로 재생하듯이, 과학기술에 의해 샤머니즘은 예술로 다시 

소생한다. 파스칼은 자신이 만든 환상적인 실험실(Fab Lab)이라 

이름붙인 전시공간의 한 켠에서 발효의 과학기술을 사용해 막

걸리를 만들었다. 막걸리는 과학이면서 사람들을 취하게 만드

는 주술적 효과를 발휘한다. 이러한 주술 혹은 예술을 통해 작가

는, 이 시대가 제공하는 ‘달콤함 속에 감추어진 어두운 면’을 토

해내어 궁극적으로는 우리 자신을 빛과 에너지로 해방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닐까?  도시와 자연의 경계에서

“달콤함의 어두운 면이 개화(開花)를 기다리고 있다”는 인상적

인 제목의 이번 전시는 파스칼 바레가 오랫동안 탐색해온 생태

주의 철학에 기반을 둔 또 하나의 예술적 실험이다. 대전테미예

술창작센터에서 여름부터 약 3개월간에 걸친 레지던스를 하는 

동안, 파스칼은 한국 사회의 모순된 문화를 관찰했다. 그 모순이

란 기술만능 사회의 커튼 뒤에 편재하는 샤먼의 그림자, 즉 과학

과 주술이 교차하는 우리의 관습에서 발생한다. 21세기 과학선

진국을 꿈꾸는 한국 사람들은 여전히 조상의 은덕을 기리는 제

사를 지낸다. 한국에서 제사는 전통적인 문화로서, 조상신 혹은 

귀신에 대해, 즉 영적인 존재에 대한 존중을 보여준다. 현재 우리

를 둘러싼 테크놀로지 시대와 샤머니즘이 뒤섞인 하이브리드의 

문화는 암암리에 근대인으로서의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모호하

게 만든다. 그것은 마치, 산의 능선에 위치하지만 거기서 조금만 

걸어 내려가면 곧장 도시와 이어지는, 자연과 도시의 경계에 놓

여있는 테미와 유사하다. 바로 도시와 자연의 그 경계에서 파스

칼 바레는 근대문명이 인간에게 선사한 “달콤함의 어두운 면”을 

말하고자 한다.

“달콤함의 어두운 면” 

자연과 도시, 혹은 자연과 문화의 경계에서 파스칼이 묻고 대답

한 것들은 무엇일까? 

에코페미니즘의 시각에서 파스칼은 그동안 일련의 작업

들-Leaving by sea, Endora, Anthropocene, Avatar 등-에서 산업과 

자본주의가 우리에게 초래한 심각한 상황에 대한 반성과 치유를 

고민해왔다. 이번 전시에서 다루는 주제인 자연과 문화의 관계

에서도 그녀는 생태적 시각에서 접근한다. 세 군데의 전시실 중 

평면작업만 설치한 한 전시실에서 파스칼은 유독 ‘그린(green)’

에 대한 집착을 보여준다. 모던한 양식으로 개량하고자 하는 한

국의 시골집마다 지붕을 ‘그린’으로 칠하고 싶어 할지도 모르겠

다고 생각한 작가는, 도시가 갈망하는 자연의 “재현과 복제”로서 

‘그린’을 패러디한다. 나아가 파스칼은 2D와 3D로 표현하고자 하

는 대상의 이미지들을 스캔하여 3D프린팅으로 ‘고체화’하는 작

업을 하고, 다시 그것을 사진으로 찍는 과정을 통해, 자연과 문화 

혹은 예술과 과학의 관계에 대해서도 사유하고자 한다. 사진 이

미지들은 용과(dragon fruit)라 불리는 과일, 꽃, 창문, 낡은 집, 배

로 보이는 오랜 건물, 테미창작센터의 위치에서 혹은 산에서 내

려다본 전망의 풍경을 담았다. 이것은 파스칼이 한국에서 이방

인의 시선으로 바라본 것들을 채집한 이미지들이며, 작가의 사

유 속에서 걸러진 결과, 사실적이라기보다 이국적이고 낯설게 

느껴진다. 게다가 마치 안개가 낀 듯 신비로움마저 느껴지기까

지 하는데, 연한 청록색으로 프린트된 그것들은 사진임에도 회

화적으로 인식되며, 시공간을 초월해 가상적인 세계에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 일부러 엑스레이처럼 투명하게 보이게 함으로써 

작가는 이 사진들을 예술과 과학 사이의 경계에 놓인 한편의 시

(詩)로 만든다. 

한편 작가는 하나의 식물에서 문화적 이미지들을 중첩시킨다. 

처음에 그녀는 생강의 울퉁불퉁한 모양에서 일종의 ‘절규 혹은 

비명’의 이미지를 보았다. 작가는 이 절규하는 모습의 생강으로

부터 어딘가 치킨과 닮은 이미지 혹은 몬스터 이미지를 환유(換

喩)시킨다. 덕분에 우리는 생강의 다중적 이미지를 통해 모종의 

문화적 코드를 읽게 된다. 그런데 왜 하필 치킨인가? 닭뼈는 오늘

날 생태학자들이 ‘인류세(人類世·Anthropocene)’라고 부르는 새

로운 지질시대와 관련이 깊다. “인간이 화석연료를 대규모로 사

용하면서 배출된 온실가스로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가 시작되

었다”는 주장을 한 화학자 파울 크루첸(Paul Crutzen)에 의해 시작

된 이 비공식적인 용어는 “인간이 생산한 기체화합물이 성층권

의 오존층을 파괴”하는 등 인류가 지구에 유례없는 영향을 끼친

다는 사실을 직시하게 해준다. 즉 ‘인류세’는 ‘방사성 낙진, 지구

를 뒤덮은 플라스틱, 화력발전소가 내뿜는 매연, 대규모 공장 사

자연, 샤먼, 기술, 하이브리드 시대의 문화에 바치는 화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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